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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의 의 욕 

오늘 석간에는 구봉 광산이 무너져 지하 50미티 굴 속에서 보 

름이나견디어 낸 양창선씨가 구출된다고 대서 특필로 보도되어 있 

다. 보름 전만.해도 삼면 구석에 조그마한 사건으로 보도되었던 것 

이 나약한 생명을 구출해 내야 한다는 사회 여론 때문에 우리 사회 

의제일 큰 화제로 번졌고，생명의 귀중함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다. 보름 동안에 양씨가 겪은 마음의 고통，초조감, 실 

망 그러면서도 한가닥의 회망을 가진 경로는 아마 15년을 압축한 

것만큼이나 농도가 짙은 시련이었을 것이다. 정활 초하룻날 떡국을 

먹고 나서.또 한살 먹었구나 하는 여유있는 과세가 아니라, 순간 

순간이 일년 이상의 긴장과 초조로써 가 ^ 찬 시간이고 보면, 사람 

이 나이를 먹는 것은 결코 달력의 장수가 다 떨어진 후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성 싶다. 

사람이 어쩌다 보면 궁지에 빠지게 된다. 그런 경우에 비로소 시 

련을 알게 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솟아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배 

부르게 먹고, 부질없이 흥청망청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인생이 가지는 긴장과 보람을 느낄 기회가 드물다고 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이러한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다 간신히 그날의 호구지책을 강구해 나가는 사람의 수가 더 많 

을 것이다. 일터에 매달리는 생활(일터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에서 좌절감도 느끼곤 하지만，오히려 이렇게 '삶 

을 영위하는데 한결 긴장과 극적인 사건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될 것 

이다，매일 같이 지하 수백 미터 숙에 들어가서 배수 작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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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란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박봉에다가 오르는 

法가에 생활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일 을 계속해야만 하는생활 

？“…이러한 생활 속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낙반 사고가 

났다. 이것은 삶에 대한 그의 태도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사고와 

같이 느껴진다. 사는 일을 단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격언대로 역시 삶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살 것이냐 ？ 

우리는 이번 구봉 광산 사건을 양 창선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고 

로만 생각할 수 없는어떤 무게있는 교훈을 받고 있다. 사람은 어 

떤 궁지에 빠지더라도 삶에 대한 의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그 

리고 자기의 삶이 결코 자기 자신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 자기 생 

명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것이지만，결코 자기의 것으로만 있는 것 

이 아니라는 것…… 절망 속에서도 백촉의 전구와 지상과 통하는 

전화줄이 있어서 이것을 의지하여 자기의 생명을 구출하려는 사람 

들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언제나 보이지 않는 

줄과 빛으로 매어져 있다. 우리는 그 줄로써 대화를 하고 그 빛으 

로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한다. 모든 인간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인 

간만큼 신비한 존재는 없는 것 같다. 서로 얽어매는 줄과 빚으로써 

묶어져 있으면서도, 생존을위한 아귀다틈을해야 되고, 미워하고못 

견디게 하는 생활을 하니 말이다. 결국 남을 괴롭히는 일이 결과적 

으로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되고 마는 이상한 논리가 된다. 남을 

학대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된다. 타학이 바로 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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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어라는 결론도 별로 무리한 말은 아닌 것이다. 

생활고 때문에 집단 자살을 기도했다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 

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을 적마다 가슴에 뭉클하는 중압 

감을 느낀다. 내가 죽으면 저어린 것들이 깡통 들고 구걸할 것을 

상상하니 차마 내 혼자 죽을 순 없어ᅳ…내가 없는 하늘 아래에 내 

아내나자식들도 있을 수 없어…… 아 ! 정말그럴까? 나와 내 아 

내 그리고 내 자식을 한데 묶어 놓는줄이 다만 운명적인 질곡을의 

미하는 것일까? 내 아내나 자식을 어떤 것으로 바꿔치기 할 때， 

이를태면 한 인격을 사물화 할 때, 이런 운명에 대한 저주가 생기 

지 않을까? 내 아내나 자식이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 그 존 

재들은 다 신의 피조물로서 그 스스로의 삶을 의욕하고 영위할 권 

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말이다. 삶은 어디까지나 의욕적이고 창 

조적인 것이다. 모든 것을 짓눌러 버리는 숨막히는 질곡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이 생명의 힘이다. 이 힘을 자기 손으로 말살하거나 

따버린다는 것은 자살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다. 그것은 자살과 타 

살을 동시에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직도〈라디오〉에서는 양 창선 구출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광산에서 있었던 수많은 희생자 중에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매스 

콤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다. 한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걱정을 

온 국민이 나눌 수 있게 한 것은〈매스콤〉의 힘이었다. 오늘도 우 

리가 모르는 이 땅 위의 어느 곳에서는 양 창선씨 못지 않게 처참 

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삶의 의욕의 결실을 가져오 

는데는 이런 정성어린〈매스콤〉의 배려의- 여기에 호응하는전국민 

의 성의가 있어야만 한다.'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